
모체문명의수도모체에위치한‘후아카드라루나’(달의

제단)를 발굴하는 모습. 이번 발굴로 잉카보다 5백년이나

앞선 고대국가 모체의 베일이 벗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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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메리카지배한

신비의황금문명

잉카보다 5백년 앞선 고대국가

최 신 발 굴화 보

모체모체
M O C H E

최근 남아메리카의 대표적 고대문명 잉카보다 5백년 앞선 신비의 문명

‘모체’(Moche)가 한꺼풀 더 베일을 벗었다. 놀랍게도 모체는 잉카보다

앞서 나타났지만 어떤 면에서는 잉카보다 뛰어난 문명이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집트 피라미드와 아즈텍 유적, 

그리고 스톤헨지에 견주는 모체의 실체는 무엇일까.

모체는 전성기에

1천km나 되는

페루 북쪽해안을

지배했다.

모체(국가)

트루히요

모체(수도)

페루

시판

남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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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틀갖춘최초의페루문명

모체문명은 어디에서 기원했을까. 민족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체는 마야와 같은 중앙아메리카

의 민족들과 관련이 있다기보다 오히려 안데스지역 자체에서 발달한 독자적인 문명이라고 봐야

한다. 이것은 건축이나 도기 분야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으로 알 수 있다. 

모체는 실제로 이전 세 문명의 계승자다. 먼저 차빈문명(BC 1200년-BC 500년)에서 발달된

농경기술뿐만 아니라 엄니와 막대기를 가진 신의 개념을 물려받았다. 다음으로 살리나르문명(BC

500년-BC 200년)은 모체의 도기에 빨간색과 크림색을 불어넣었다. 끝으로 비루 또는 칼리나

조문명(BC 300년-200년)으로부터는 아도비 벽돌(굽지 않은 진흙 벽돌)로 만든 제단인 후카스

와 같은 거대 건축물 체계를 전승했다. 

모체는 이들 문명을 계승해 진정한 도시와 조직화된 국가를 창

출했던 최초의 페루문명이었다. 권력이 종교적 믿음에 근거

한 신정사회였던 모체는 서력 기원이 시작되면서 탄생해

서기850년까지이어졌다. 모체는서기300-600년사

이에전성기를맞이해(도시모체가수도가됐다) 1천km

나 되는 페루 북쪽해안을 지배했다. 국민이 적어도 1백

만명이었던 모체는 안데스산맥에서 사막계곡으로 농업

용수를 대는 놀라운 관개수로기술을 터득했다.

모체

�크림색터번을쓰고이를드러낸사람모양의도기. 모

체의도기는색채가화려하고표현이다양하다. 특히

도기의빨간색과크림색은살리나르문명을전승∙발

전시킨 것이다.

�아이아 파엑으로 불리는 신을 표현한 도기.

�지하세계와 관련된 뱀을 형상화한 금원반.

�모체전사의전형적인예를보여주는도기. 귀에장식

한원반, 손에든긴나무막대기와사각방패는고위계

급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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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굴업자가알린‘시판의군주’

모체문명은 1899-1900년 독일의 고고학자 막스 울레에 의해 처음 전세계에 알려졌다. 잉카

문명이 16세기 초 황금이 번쩍이는 나라인 엘도라도를 찾아 신대륙을 찾아온 스페인 탐험가들에

의해 페루 안데스지역에서 발견되면서 유명해진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잉카 이전에 찬란했던 문

명은겨우 1백년전부터조명을받기시작했다. 더욱이진지하게연구되기시작한것은수십년전

에 불과하다. 모체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1987년 도굴업자들이 페루 북부 시판 근처의 유

적을 파헤쳐 금∙은으로 도금된 대량의 유물을 꺼내 시장에 내다 팔면서부터다. 이때 시판의 매

장 유적을 발굴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특히 고분들 중 하나에서 금으로 화려하게 세공된 장식머

리띠와 홀, 그리고 목걸이가 발견됐다. 금 장식머리띠는 모체사회에서 신의 권력을 나타내기 때

문에 이 고분의 주인공은 왕족으로 추정됐다. ‘시판의 군

주’주위에는9명의부인이사후에도그를수행하라는의

미에서 함께 매장됐다. 이런 매장풍습은 고대 이집트 파

라오의 무덤을 떠오르게 한다.

1990년대에들어서는시판의남쪽트루히요지역이발

굴목표로떠올랐다. 페루고고학자산티아고우케다와프

랑스고고학자클로드쇼샤가트루히요에서남쪽으로5km

떨어진 곳(모체의 수도였다)에 위치한 유적‘후아카드라

루나’(달의 제단, 이하 후아카)를 발굴하기 시작했다. 특

히 1999년 5월 이후 후아카 내부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

견했다. 이번 발표는 이를 복원한 결과물이다. 

후아카

피라미드로 잘못 불리는 후아카는 여러개의 제단이 계단식으로 쌓

아올려진안데스지역의고대건축물이다. 원래후아카는잉카나모

체에나타나는독특한종교적개념이다. 일반적인것을초월하는존

재를뜻한다. 예를들면초인, 만년설에뒤덮인봉우리, 제단, 별똥별

등이다. 현재는쌍둥이나언청이의출생, 또는사산과같은특이한일

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모 체 문 명 연 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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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체

연도 페루 세계의사건

BC 51년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여왕 등극

BC 44년 줄리어스 시저 암살

0년 모체문명 시작 예수 탄생

79년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폼페이 멸망

300년 모 중앙아메리카에서 마야문명 번영

360-370년 체 훈족의 서부유럽 첫번째 침략

481년 전 클로비스 프랑크왕 등극

570년 성 모하메드 탄생

600년 기

618년 중국 당왕조(-907년) 시작

650년 모체문명 몰락 시작

768년-814년 칼대제 프랑크왕국 통치

850년 모체문명 최후

1470년 잉카의 치무 정복

1539년 스페인 정복

프랑스고고학자클로드쇼샤(◀◀)와페루고고

학자 산티아고 우케다(◀)가 이번 발굴팀을

이끌었다. 쇼샤는우케다의박사논문지도교수

였다.

세로 블랑코(하얀 산) 기슭에서 발견된 후아카 드라 루나. 

사막이 엄습하기 전 이곳은 모체의 수도였다.

▲ 후아카 드라 루나 발굴 동안 사용된 진입로.

▶이번에발굴된도기중하나. 당나귀를거꾸로탄사람

의 모습이 익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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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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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을 발굴하는 모습.

�이번발굴에서는각종도기가발견됐다. 사진에는

라마 머리를 닮은 도기(아래)뿐 아니라 포로를 나

타내는도기(위)가여럿보인다. 모체도기는잉카

보다 화려하다.

�후아카드라루나내부의방에서발견된소형제단

을복원하는모습. 계단에는땅과연관된여우가새

겨져 있다.

� 아직도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 후아카 드라 루나.

잉카의 기원은 미스터리지만 13세기초 페루 남쪽

쿠스코에서탄생한것으로추측된다. 잉카는 1470년

당시 최강의 치무를 정복하는 등 안데스 전역을 휩

쓸면서 통일국가를 형성했다. 치무 덕분에 모체문명

이 잉카에 전달될 수 있었다. 치무를 정복한 후에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 복잡한 도시 계획이 모체문

명의 반영이고, 치무에 인구가 감소한 후 개발된 농

업기술이 그렇다. 

물론 모체와 잉카는 사회를 조직하는 시스템에서

큰차이가있었다. 모체가신정사회였던반면잉카는

시민사회였다. 즉모체에서왕이신을대신해통치한

반면, 잉카에서는정치적권력이왕인잉카에게있고

종교적 권력은 제사장인 빌락 우모에 있었다. 

종교적 체계에도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었다. 태

양과 달을 동시에 섬겼다는 양면성은 공통점이었지

만, 중요시했던 신은 달랐다. 해안문명인 모체는 달

이나은하수와관련된신을중시여긴반면, 산악문명

인 잉카는 태양과 관련된 신을 받들며 자신들을 태

양신의후예라고믿었다. 이런종교관은문화에도반

영됐다. 모체가아도비벽돌건축물과도기에매우화

려한 색채와 다양한 표현을 부여한 반면, 잉카 건축

물의거대한돌과도기에는꾸밈이없었다. 이것이종

교적 권력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문화와, 질서와 경

제적 효율을 찬미하는 문화의 명백한 차이다.

vs잉카
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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